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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동향브리핑2

3월 국내 건설수주 3.5% 감소
- 공공 부문 9.0% 증가한 반면 민간 부문 6.4% 감소, 공종별로는 주택 수주가 부진 -

■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 예년보다 다소 부진한 실적

• 3월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한 7조 57억원을

기록, 지난 2011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지속되어온 증가세를 마감함.

- 지난 2월 건설수주는 자료가 작성된 1976년 이후 2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액인 8조

1,92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00.4% 급등하였음.

- 그러나,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한 7조 57억원을 기록. 2003∼11년까지 각 연

도별 3월 수주 평균 금액이 7조 2,000억원인 것을 감안, 금액 자체로도 예년보다 부진

■ 공공 부문 : 발전소 수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

• 3월 공공수주는 토목수주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한 1조 4,912억원을 기록,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다만,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각 연도별 3월의 공공수주 평

균 금액이 2조 1,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금액상으로는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함.

- 토목수주는 한국남부발전의 대규모 발전설비 수주의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02.9% 급등한 1조 858억원을 기록함.

- 주택수주는 LH공사가 연기했던 사업 발주를 재개하며 2011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세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지속. 그러나, 3월에는 LH공사의 발주 물량이 급감, 전년 동

월 대비 87.9% 감소한 260억원에 그쳐 발주 물량이 일정 부분 소진된 것으로 판단됨.

- 비주거용 건축수주 또한 전년 동월 대비 38.6% 감소한 3,794억원을 기록함.

<2012년 3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주택 비주택 주택 비주택

2011. 3월 7,261.8 1,368.6 535.1 833.5 215.2 618.3 5,893.2 2,141.2 3,752.0 2,099.6 1,652.4

2012. 3월 7,005.7 1,491.2 1,085.8 405.4 26.0 379.4 5,514.6 1,366.4 4,148.2 1,849.8 2,298.4

증감률 -3.5 9.0 102.9 -51.4 -87.9 -38.6 -6.4 -36.2 10.6 -11.9 39.1

2011. 1∼3월 16,276.1 4,095.4 2,503.1 1,592.3 456.9 1,135.4 12,180.8 4,035.7 8,145.1 4,864.1 3,281.0

2012. 1∼3월 22,231.7 5,639.7 3,898.2 1,741.6 955.8 785.8 16,591.9 5,551.4 11,040.5 6,081.5 4,959.0

증감률 36.6 37.7 55.7 9.4 109.2 -30.8 36.2 37.6 35.5 25.0 51.1
자료 : 통계청(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 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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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부문 : 주택수주 부진으로 6.4% 감소

• 3월 민간수주는 지난 2월의 호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년 동월 대비 6.4% 감소해 5

개월 연속 증가세를 마감함.

- 토목수주는 지난 2월에 449.7% 급등했으나,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6.2% 감소해 부

진한 모습을 보임. 그러나, 3월 수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1조 3,664억원을 기록해

실적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주택수주는 재건축․재개발수주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 감소한 1조 8,498

억원을 기록함. 반면,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대규모 연구단지 및 대학병원 수주에 힘입

어 전년 동월 대비 39.1% 증가한 2조 2,984억원을 기록함.

■ 주택 및 사무실 수주 부진, 도로 및 발전 관련 수주는 급등

• 건축 공종을 세부 공종별로 나눠본 결과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수주가 부진함.

-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수주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9.0%, 7.3% 감소해 부진했음.

- 반면, 공장 및 창고와 관공서 수주는 각각 26.7%, 32.4%가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토목 공종의 경우 철도 및 궤도, 기계 설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주는 양호하였음.

- 도로 및 교량 수주는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8.1% 급등함.

- 반면, 철도 및 궤도 수주는 183억원에 그쳐 전년 동월 대비 72.6% 감소함.

- 발전 및 송전 수주는 작년부터 부각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상반기 발주 물량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386.8% 급등한 5,255억원으로 조사됨.

- 지난 2월 대규모 석유화학 관련 플랜트 수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4.6% 급등

했던 기계설치 수주는 3월 들어 57.9% 감소한 7,421억원을 기록함.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토지
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
설치

2012. 3월 1,875.7 1,101.2 341.2 1,031.7 203.7 333.3 18.3 174.8 488.0 525.5 742.1

증감률 -19.0 -7.3 26.7 32.4 497.7 308.1 -72.6 73.8 39.5 386.8 -57.9

2012.1~3월 7,037.3 2,463.1 1,364.4 1,646.4 271.0 1,067.8 121.8 369.9 762.0 3,816.1 2,854.7

증감률 32.3 20.9 52.6 23.8 73.9 114.8 -86.3 18.7 -10.8 420.9 7.7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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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의 미래와 해외 건설시장
- 해외 건설시장 성장세 지속은 금융 조달 및 보증이 관건 -

■ 한국 건설의 딜레마

• 내수 시장

- 과거 50년 간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대규모의 신규 물량 공급이 지속되는 환경에 익

숙해져 물량 감소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함.

- 공공시장은 공공 재정 여력의 감소, 민간시장은 주택․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신규 투자

가 정체되어 내수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공공시장을 민간시장이 대체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세

계 및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 투자에 대한 기대도 낮은 편임.

• 해외 건설시장

- 최근 5년 간 급성장했던 해외 건설시장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해 있음.

- 인도와 터키, 중국 등 신흥국 기업들의 진입 확대로 가격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 국내 기업들에게도 선진 기업들과 같은 자금 조달을 요구하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음.

■ 한국 건설의 잠재력

• 풍부한 서비스 공급 여력

- 내수 시장의 성장 일변도에 맞춰 배출된 기술 인력이 65만 명에 달함.

- 대규모 시설의 건설로 검증된 이들의 기술력과 공사 소화력은 또 다른 수요를 충족시

키기에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음.

• 해외 건설시장에서 검증된 지식과 경험, 인지도 보유

- 지구촌 랜드마크성 초고층 건물, 대규모 플랜트 건설과 UAE 원전 수주 등은 세계 건

설시장에서 한국 건설의 잠재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위치로 격상시켰음.

-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이뤄낸 대규모 신도시의 동시 개발과 성

공, ‘u-city’ 등 첨단 도시를 연상시키는 도시 개발 등은 신흥국들에게 강한 매력과 높

은 인지도를 만들어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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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건설시장이 침체된 한국 건설의 돌파구 역할 가능성

• 해외 건설시장의 규모와 전망

- 국제 전문기관들은 세계 건설시장의 규모가 전세계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세계 건설시장의 8∼10%는 국제입찰, 즉 해외 건설시장으로 추정됨.

- 전 세계 GDP가 감소하지 않는 한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해외 건설시장의 발주 속성

- 발주자 자금 집행 사업인 도급 사업, 민관공동개발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

ships), 투자 개발형 사업과 자원 연계 패키지딜 사업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신흥국 기업들은 도급 사업에서, 선진국 기업들은 사업자 금융이 투입되는 기타 사업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해외 건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금융 지원 및 보증이 필수적

• 한국 기업들의 인지도와 국가 브랜드 위치의 상승으로 발주기관들의 요구가 변화됨.

- 규모가 크거나 혹은 랜드마크성 시설인 경우 기술과 경제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

도 위험(risk)을 일정 부분 분담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

• 최저가 낙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예방하고 자금 동원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신흥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됨.

■ 금융권에게도 건설은 주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어

• 건설은 투자 이익과 위험이 공존하고 있음.

- 건설은 위험 부담도 있지만 투자 수익도 위험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금

융 및 보증기관들이 투자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투자 및 보증 역할 확대가 필수적임.

- 입찰 보증과 계약 보증을 분리하여 보증 및 금융기관들의 위험 부담을 감소시킬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건설시장의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은행의 설립도 검토할 단계에 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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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주택 거래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 기존 규제의 정상화 및 주택 구입 지원 제도 개선 등 다양, 영향력은 제한적일 듯 -

■ 대책 발표의 배경

• 주택시장의 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 및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주택 거

래의 조속한 정상화 요구가 시장 안팎에서 커지고 있음.

• 정부는 이에 따라 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10일에 ‘주택 거래 정

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

• 현 정부로서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마지막 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번 대책은,

올해 총선 이후에도 사실상 주택시장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가 잔존 규제의 종합적 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 주택시장의 과열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던 기존 규제의 정상화

- 서울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해제(LTV․DTI 규제는 서

울 여타 지역과 동일하게 완화[40→50%]),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 적

용 제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 포함

- 수도권 공공 택지와 그린벨트 해제 지구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보금자리주

택 거주 의무 기간도 인근 지역과의 시세 차익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완화

- 2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

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등을 적극 추진

•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 제도 개선

- 내 집 마련을 위한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확대(부부 합산 소득 4,500만원→

5,0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3억원→6억원 이하, 지원 한도 1억원→2억원, 금리 4.2%)

-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5,000억원 추가 지원

-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2억원→3억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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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2년 이상 보유로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2년→3년 내 처분으로 완화

•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재정비 사업 지원 활성화

-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5㎡ 초과→85㎡ 이하까지 적용(별도 구획 면적은

최소 구획 면적 14㎡ 이상만 설정)하고, 리모델링에도 적용 명시

-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및 30～50㎡ 규모의 원룸형의 주택기금 지원 한도를 80만

원→100만원/㎡으로 상향, 주민 공동 생활 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 1 : 1 재건축시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현행 10% 이내) 확대, 기존 주택 면적의 축

소도 허용

- 뉴타운 지구 내에서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 사업

에까지 확대, 뉴타운 사업의 기반 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도 확대 추진

-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 주택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을 20세대→30세대로 완화

■ 주택시장에의 영향 전망

• 주택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고 상징적 의미를 지닌 강남 3구의 투기

지역 해제와 다양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렇지만, 관심 사항이던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규제 완화나 법률 개정 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빠지면서 대책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전매 제한 완화 등의 조치는 오히려 일시에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이

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약세 기조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음.

• 전체적으로 대책의 내용들이 이미 주택시장에서 예상하던 것이라는 점도 단기간 내 정책

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향후 19대 국회의 구성과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주택 경기의 회복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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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SD,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비전 2050’ 개발*

-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 제시 -

■ 소모적 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전환

•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해 14개 업

종을 대표하는 29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비전 2050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함.

- 현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적 번영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특유의 능동적인 자세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평가

• 2050년 90억 세계 인구가 한정된 자원과 기후 변화 등의 환경 여건하에서도 충족한 삶

을 영위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과 방법론을 제시함.

- 소모적인 성장 모델을 근절하고 2050년까지 신재생 가능 자원의 활용과 신재생 불가

능 자원에 대한 재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의 대체

■ 에너지 및 전력 부문, 안정적인 저탄소 에너지 공급 위한 새로운 에너지 믹스 요구

• 에너지 및 전력 부문의 2050년 비전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

적이며 충분한 저탄소 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포용할 전략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것임.

- 향후 에너지 및 전력 부문의 전 세계 CO2의 배출량이 연간 14기가톤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현 추세 유지 전망치보다 80% 낮은 수치임.

- 전체 에너지 부문의 50%가 신재생에너지, 핵에너지와 화석 에너지가 각각 25%로 구

성되며, 2030년부터 탄소 포착 및 저장률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혁신의 시대 종반인 2050년경에는 탄소 격리에 적합하지 않은 화력발전소의 3분의 1

이 설계 수명 이전에 사라지며 제4세대 원자로가 상업화될 전망

• 이러한 진보를 위해 2020년까지 공정한 에너지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함.

- 온실가스의 배출량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 도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용 절감

* 본고는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ility Development)가 발표한 「비전 2050」 보고

서(www.wbcsd.org) 중에서 건설 관련 분야를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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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산 효율성 제고, 수요측 에너지 효율성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정보 척도 제

공, 탄소 포착 및 저장 등 에너지 신기술의 입증․보급․채택 등 요구

- 특히, 2020년 이전에 형성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탄소 가격은 화석연료 소

비를 억제하고 저탄소 에너지 원료의 사용을 촉진

- 각국 정부의 지지로 해안 풍력의 비용 효율성이 더욱 부각되며, 탄소 상쇄 제도로 후

발 신흥국 내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빌딩 부문, 스마트 빌딩 확산으로 에너지 사용량 최적화

• 빌딩 부문의 2050년 비전은 제로 넷 에너지(Zero Net Energy)에 가까운 신규 건축물의

건설과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임.

- 에너지 문제가 건물주와 세입자의 1순위 관심사가 되며, 이를 지원할 ‘시스템 통합자

(System Integrator)’ 등 빌딩 에너지 관리 관련 신규 직종이 창출

- 모든 빌딩에 에너지 성능 라벨을 부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며, 주택 및 상업 건물에는

개별 계량 및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공공요금과 가전기기 간의 정보 흐름 표시

- 기업 건물은 에너지 및 배출량 감축 기술의 쇼케이스로 활용되어 모범 사례를 제시하

고, 자사의 설비를 공개하여 에너지에 대한 대중 인식의 강화와 올바른 교육을 제공

- 2050년경에는 스마트 빌딩 시대가 도래하여 통합 빌딩 설계, 고성능 소재와 장비, 에

너지 부하 및 가격 정보 제공 기술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비가 최적 수준으로 운영

• 향후 2020년까지 빌딩 부문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향으로 전면 개편이 요구됨.

-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갖는 더욱 강화된 에너지 효율성의 달성 요건이 설정되며, 이에

대한 실천 현황 모니터링과 인센티브 부여 실시

- 2020년까지 모든 OCED 국가를 대상으로 빌딩의 열 무결성(Thermal Integrity)과 난

방 시스템에 대한 강제적 표준이 제정되며, 이 표준은 2030년이 되면 전 세계로 확산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건물의 성능 측정, 개선 기회 규명, 이행 우선 순위 설정 등을

수행하는 정부 주도의 정기적인 건물 감사가 보편화

- 상업용 빌딩의 에너지 감사가 기존의 화재, 건강, 안전 점검에 포함되며, 과도한 에너

지 낭비를 발생시키는 빌딩에 대해서는 강제 개보수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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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및 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5. 1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 ‘부동산 PF 및 건설 금융 관련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최근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부동산 PF 등 건설금융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5. 14 경기도․경기도의회
∙ ‘체불 임금 방지 및 하도급제도 개선 공청회’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
원 참여

- 일반건설업체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하도급제도의 개선 필요성 제기

5. 15 국토해양부

∙ 공모형 PF 사업조정위원회분과회의에건설경제연구실김현아연구위원참여
- 공모형 PF 사업 중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

∙ 건설통계개선 TFT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
- 건설 관련 통계 분석, 자료 및 통계 관리에 대한 개선 방향 자문

5. 16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물 안전 관리 3차 계획 수립 관련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
구위원 참여

-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3차 기본 계획 추진 과제에 대한 검토

5. 17

국토해양부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공동주택 하자 분쟁 조정 안건 심의에 참여

대한건설협회
∙ ‘건설 코스트 시스템 개선 TFT’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추진반 회의에 건설관
리연구실 이영환 실장 참여
-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 및 논의

■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5. 22(화)∼25(금),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교육 내용 및 기획 의도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전략, 사업성 분석 및 재

무 모델 실습 등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실무 역량을 강화하

는 데 도움을 주자고 기획

• 문의 및 참조 : 연구원 교육팀(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건설업계 연구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연구원은 5. 18(금), 건설업계 연구자문위원인 김진운 위원(대륙건설), 소재철 위원(장안

종합건설), 유주현 위원(신한건설), 장경래 위원(광명종합건설) 및 포항시설관리공단 이

규방 이사장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음.

•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구원의 연구 사업 추진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고, 향후의 연구 사

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을 듣고자 기획하였음. 최근 업계 동향 및 정책․제도 등 개

선 과제에 대하여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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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가 경쟁력이다

성취 동기를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는 What to be형과 What to do형의 인물이 있다.

당연히 What to be형 인물이 많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소위 스펙 쌓기란 What to be형 인물이 되기 위한 경쟁이다. 그러나 점점 이런 인물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진정성과 도덕성, 그리고 열정과 공감의

마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말한

다. 스펙은 결과 중심이고 스토리는 과정 중심이다. 과정 중심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

람이 곧 What to do형 인물이다.

점점 What to do가 경쟁력인 시대가 되고 있다. What to be와 What to do 둘 다 목

표 지향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전자는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유연하지 못하고 과정에서

배우고 즐기지 못한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성과주의에 매

몰되고 만다. 이에 반하여 후자형 인물은 과정에 집중하고 과정을 즐기며 과정에서 성취

감을 느낀다. 그는 유연하면서도 우직하게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곧 그의 경쟁력

의 원천인 것이다.

건설기업도 What to be형보다 What to do형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되고

있다. What to be형 건설기업은 내실보다는 외형에 우선을 둔다. 그러다보니 자주 무리

수를 범하고 여건이 변하면 금방 부실 위험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What to do형 건설업체는 다르다. 그들은 언제나 사명과 비전을 중시한다. 종

업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길로 나아간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똘똘

뭉쳐 매진한 결과 결국에는 한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성장하

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문득 What to do형 기업이 잘 되도록 건설제도를 바꾸

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다 많은 What to do형 기업이 나오도록 건설제도를 고

치면 어떨까. PQ니 시공능력이니 하는 양적, 형식적 스펙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이 무엇을 하여 왔고 무엇을 잘 하는지 등의 스토리를 제대로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건설경제, 2012. 5. 3>


